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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의 이삭 성숙단계별 종실 발아율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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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수수는 소면적 작물로 국가채종체계가 없어서 종자의 경우 주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자가채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. 

따라서 적정채종시기가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정시기룰 알아보고자 재배되고 있는 주요 수수품종들의 이삭 성숙단계

별 종실발아율을 비교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황금찰수수, 소담찰수수, 남풍찰수수 및 동안메수수 등 주요 재배품종들을 이삭 성숙단계별로 수확하여 종실발아율을 비교

하였다. 이삭 성숙단계 기준은 각각의 품종별 이삭의 성숙정도를 달관으로 판단하였다. 이삭의 고유 성숙색이 위쪽부터 아래

쪽으로 나타날 때 초기(1/4 성숙), 중기(1/2 성숙), 후기(전체성숙) 및 성숙 후 10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수수의 일반적인 종자 준비는 비중선이나 종실크기별 선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. 그러나 영농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

않으며 대부분 달관으로 양호한 이삭을 수확하여 보관 후 이용하고 있다. 이는 종자 발아력의 차이로 영농현장에서 혼란을 초

래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주요 품종들을 이삭 성숙단계별로 수확하여 비교하였다. 수수는 이삭의 성숙단계가 위쪽부터 아

래쪽으로 성숙색이 나타나므로 달관으로 성숙 정도를 구분하였다. 시험대상 품종 대부분 이삭의 성숙기간은 7일~10일 정도

였다. 종실특성으로 이삭중, 천립중, 발아율 등을 조사한 결과 이삭중은 성숙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천립중은 

성숙초기에 다소 작았다. 발아율은 성숙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발아세는 모든 단계에서 양호하였다. 발아율은 1/2정도 

성숙색이 나타나는 성숙중기에 가장 높았고 성숙초기와 성숙후기 순서로 높았다. 이러한 결과는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

않아 종자용 이삭 수확 시 농엽현장에서 달관으로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다만 성숙 전과 성숙 후 10일에

서는 60% 이하의 현저히 낮은 발아율을 보여 종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성숙 전에는 농업현장에서 수확하지 않아 문

제가 없으나, 성숙 후 10일의 경우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는 예로 영농현장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. 따라서 수수의 경우 이삭 

성숙색을 달관으로 관찰하며 성숙초기부터 성숙중기까지 수확하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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